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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를 위하여 - 무지개 2002

이태원에 뜬 화려한 무지개

무지개 2002는 2000년과 2001년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한국의 게이/레즈비언/트렌스젠더/양 

성애자 축제이다. 여전히 성적 소수자에게 세상은 편견의 눈길을 보내지만 이제 그들을 위한 축 

제를 열 수 있을 만큼은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고 그들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축제가 될 그 

날을 기다린다.

박종윤 본회 교육팀

이번 무지개 2002는 6월 4일에서 11일까지 광화문 일주아트하우스 내 "아트규브” 에서 퀴어 영화 

제를 비롯해 광화문 갤러리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더글라스 센더스 교수의 초청 인권 

강연회를 열었다. 더글라스 교수는 1964년 캐나다•최초의 거］이, 레즈비언 인권협회인 사회 지식 

(Association for Social Knowledge)의 창립 맴버 이다.

또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6월 8일 오후 이태원에서는 1000여명 가까이 모여 홍석천씨가 사

회를 보고 풍물패공연,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원씨 공연, 개막선언 등 오프닝 쇼를 시작으로 가장행

렬퍼레이드와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등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후에는 밤샘 댄스파티로 축제의 열

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퍼레이드 취재를 가면서 낯설지는 않을까 걱정과 기대와 설레임이 앞섰으나 그들과 같은 한 사

람으로써 하나 되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는 여러 사람에게 이 

행사가 뭐냐고 질문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지 않았으나 여러모로 눌려있던 참석자들의 발산된 끼 

때문인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색깔이 있었다. 특히 퍼레이드의 선두에서 경쾌한 음악 

과 현란한 댄스를 선보인 친구사이 스포츠댄스 팀과 풍물팀은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이들로 행렬 

에 동참하게 하는 흥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퍼레이드의 의의는 “동성애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것 그것이 참여자에게는 자긍심을, 관람객들에게는 즐거우면서도 

평소에 낯설고 멀게만 느끼던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존재를 가깝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 퍼레이드를 위해 준 

비중인 차량들.

▼ ▼ 퍼레이드 선두에 

현수막과 관람객의 흥을 

돋구는 풍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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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제

'공포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라는 말은 아주 정확 

한 말이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을 모르기 때문 

에 무작정 혐오하는 면이 강하다. 이런 차원에서 동 

성애자 퍼레이드는 사회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한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 

이며, 당당히 자신들을 드러냄으로써 그런 차별과 억압이 부당함을 역설하는 것' 이라고 조직위원 

장인 한채윤씨는 말했다. 특히 그녀는 주위의 억압에 자기조차도 자신을 부인하던 이들이 용기를 

내어 먼저 스스로에게 커밍아웃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현재 이러한 동성애자 축제는 각국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시드니 게이 앤 레즈비 언 마디그라' 는 매년 2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3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펼쳐 

지며, 이 외 주요 동성애자 축제（미국과 유럽）는 주로 스톤월 항쟁（미국에는 스톤월（Stonewall）이라 

는 게이 바가 있었는데, 1969년 6월 경찰이 스톤월을 습격하여 몇몇의 동성애자들을 체포하는사건 

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동성애자들은 이전의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하여 3일 동안 경찰과 전면으로 

대치하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게 되었다.）을 기념하기 위해 6월 27일 전후에 있다. 태국이 

나일본의 경우에도 매년 대규모의 동성애자축제를동경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다.

위 행사들도 초기에는 소규모였고 참석자들이 유혈의 비극까지 맛보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했 

으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들의 파워는 증대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우 

리 나라에서도 무지개 2002에서 동성애자 행사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기금인 문예진흥원의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억압과 편견의 대상이던 이들의 존재가 전사회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물고를 튼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이번 행사에 Positive Lives감염인 사진 전시와 후원함으로써 참여했다. 

동성애에 대한 무지（無知）와 차별이 해소되는 동시에 '동성애는 AIDS다 라는 편견도 같이 없어 

지길 바란다. 또한 AIDS감염인들도 이러한 조직적인 연대와 움직 임으로 소외 받지 않고 사회구성 

원으로써 권리를 찾고 그들만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룩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는 날이 하루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 ' 자그심을, 관람객들에게는 즐거우면서도

'〔 벌 게만 느끼던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존재

11 똑 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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